
www.fer.or.kr Copyright © 2014 by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495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연결되는 과도기이며 생애 발달상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통과의

례이지만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경험하는 양상은 다양하다.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 명명

될 정도로 청소년이 미성숙하여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활기차며 무한

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평가되기도 한다. 특히 이 시기의 자녀는 점차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

의 욕구가 높아지는데, Sternberg [32]는 그 이유로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관심이 적어지기를 

희망하며 부모도 완벽하지 못 하다는 복잡한 견해를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청소년 자신

이 가족이외의 사람들과 좀 더 평등한 상호작용을 하고 싶어 하므로 부모보다는 또래에게로 중심 축

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기의 대표적인 사회화 집단이었던 가족과의 관계에서 청소년기에는 보다 확장된 대

인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이 중에서도 동년배 친구 집단은 청소년 행동의 준거가 되고 상당한 영향

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동일한 기간에 유사한 발달 경로를 보이는 친구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판단

하곤 한다. 그리고 동조 행동이 많은 시기이므로 타인과의 친밀성이 부족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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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general tendencies of major variables and sex differences and to 

analyze the variables that affect delinquency and aggression. The protective factors considered in this study 

included parental education participation, parental supervision, and peer attachment, and the risk factors 

were academic stress and delinquency experiences of peer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cademic stress and parental education participation was slightly low, but parental supervision was 

high. Further, peer attachment showed a very high score. Delinquency experiences of peers, delinquency, and 

aggression of adolescents were extremely low. Secondly, the correlation of parental education participation, 

parental supervision, and peer attachment was negatively related to adolescent delinquency, but the delinquency 

experiences of peers were positively related to adolescent delinquency. The same results were obtained in the 

case of adolescent aggression. Further, academic stress was negatively related to adolescent aggression. Finally, 

hierarchical regression revealed that the variables explaining the juvenile delinquency were parental education 

participation, peer attachment, and delinquency experiences of peers. Adolescent aggression was explained by 

sex, academic stress, parental education participation, and the delinquency experiences of peers. In particular, 

more attention is needed for girls. Various interventions should be provided to prevent problem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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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주

도 있다. 최근에는 또래들로부터 이른바 ‘왕따’나 ‘집단 따돌림’을 

당함으로써 교우 관계나 학업 수행에 곤란함을 호소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 심지어 집단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유

대감을 유지하기 위해 본의 아니게 반사회적 행동에 동조하는 경

우도 있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또래가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

며 이러한 배경에는 청소년이 이전보다 논리적이거나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서이다.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생각을 객관

화시켜 평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미래에 대한 조망 능력이 

커진다. 대개 중학교 저학년일 때는 부모보다 또래와의 동일시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모와 또래 중 자신에게 누가 더 많

은 영향을 주는가는 주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도 제기

된다. 이를 ‘상황 가설(situation hypothesis)’이라 하는데 청소년

들은 자신의 결정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에는 부모의 의견

을 존중하여 장래의 계획, 취업 등의 문제에 대해 부모에게 조언

을 구하지만 학교내 활동 등은 친구들의 의견을 많이 참조한다.

한편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것이 윤리적 측면의 발달

이다. 요즘과 같이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어 다수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세태를 감안하면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부모의 양

육 태도는 도덕성 발달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온정적이고 수용

적인 부모일 경우 자녀가 신뢰감을 가지며 도덕적인 기준을 내면

화시켜 타인에 대한 배려도 증가하게 된다. 반면 부모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통제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며 체벌이나 물질적인 보상

을 우선시하는 훈육을 한다면 자녀는 잘못된 행동이 발각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여 내적인 통제 능력을 기르지 못 할 수

도 있다. 그러므로 강압적이거나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보다는 자

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설명해 줌으로

써 자녀에게 내면화된 규범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전술한 청소년기의 발달상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주된 사회적 

관계망이 부모에게서 또래로 이동되고 이러한 욕구가 생기는 이

면에는 인지적인 성숙을 통해 기존에 무조건적으로 수용했던 부

모의 가치관이나 태도에 대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사고 능력이 배

양되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독립된 성인의 

위치는 아니기에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예전보다 

부모의 영향력이 적어진다고 할지라도 윤리도덕적 문제나 중요한 

의사결정의 순간에는 생애 초기부터 축적되어 온 사회화 과정이 

판단 기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의 정형화된 특성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이 경험하는 환경은 급변하고 있

다. 예를 들면, 소자녀화에 따른 부모 자녀간 관계의 변화, 또래 

관계의 역할도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으며, 학업 성취에 대한 중

압감을 경험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환경적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청소년들이 스

트레스를 경험한다. 이에 일반 긴장 이론(general strain theory)

은 비행이 특정한 스트레스원에 의해 야기된 분노와 긴장의 결과

물이며, 우울감이나 불안, 분노 등 대처 기제의 전초 단계를 통해 

결국은 비행으로 유도된다고 제안한다[19]. 최근 청소년이 중심

에 있는 일련의 사건이나 사고들이 대중 매체에 보도되는데 이들

의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을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다. 비

단 개인적인 차원에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선으로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표출되어 비행 행동으로 연결되며 극단적

으로는 청소년 범죄로 귀결되기도 한다. 즉, 청소년 범죄의 특징

으로 저연령화, 흉포화, 조직화가 언급되는 것처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급기야는 촉법 연령의 기준을 하향 조정해

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문제

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학업과 부모, 또래와 관련하

여 선정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으로 구분

하는데 보호 요인에는 부모의 교육 참여와 부모의 지도 감독, 친

구와의 애착이, 위험 요인으로는 청소년 자신의 학업 스트레스, 

친구의 비행 경험이 포함된다.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

는 주요 관점들과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각 요인들이 혼재된 영향

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전국에서 표집된 일반 청소년을 대

상으로 할 때에는 이들의 비행과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알아볼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 일탈의 증가를 고려한 

것으로 일부 청소년에 국한된 현상일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 청소

년들의 전반적인 문제 행동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는 기초 정보

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성차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주요 변인들과 비행 및 공격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주요 변인들의 비행 및 공격성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

력은 어떠한가?

이론적 배경

1. 비행과 공격성의 개념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은 사회적 규범 또는 법률의 위반, 타

인에 대한 관심 부족, 타인의 재산과 신체적, 정서적 안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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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거나 숨은 공격성으로 특징지어지는 부적응적 행동으로 정

의된다[21]. 청소년 비행은 반사회적 행동의 하위 범주로서 협의

의 개념으로는 법적인 개념을 적용하여 청소년 범죄를 의미하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 행위를 지칭한다. 

개인이 속한 사회의 국가, 문화, 시대적 여건에 따라 단일한 정의

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지위 범행(status offense)이라 하여 성인

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나 청소년에게 금지된 행위 혹은 연령에 저

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33]. 

공격성의 개념 또한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데 일차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손상과 상해로 정의되지만 공격적 행

동에 관해 인지적으로나 동기상의 선결 조건을 고려하는 것도 중

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례로 Williford와 DePaolis [36]는 

공격성을 세분화하여 적대적(hostile) 또는 반응적(reactive) 공격

성은 주요 보상에 대한 쾌락과 만족을 위해 타인을 상해하는 것이

며, 도발적(proactive) 혹은 도구적(instrumental) 공격성은 관심

을 유도하거나 물질 취득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유지하려는 것으

로 정의하였다. 공격성의 성차에 대해 청소년기 여아들은 냉대, 

배제, 승인 철회나 소문내기 등 관계적 공격성이 집요해지며, 남

아들은 자신의 분노와 좌절을 절도, 무단결석, 약물 남용, 성적 

비행 등과 같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더 많아진다. 이처럼 

외현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에 관심을 둔 초기의 개념을 토대로 

점차 공격적 행동을 하는 이면의 의도도 파악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관심 변인인 비행 및 공격성은 품행 장애의 구

인과 본 연구에서 이용한 척도의 조사 내용과 거의 일치되는데[2] 

이 장애가 있는 개인은 규칙 위반이 빈번하며 흔히 13세 이전부

터 부모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행

동을 시작한다. 결국 개인외에 타인에 대해서도 물의를 일으키고 

심할 경우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발전되기도 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비행과 공격성에 대한 이론적 관점

비행을 설명하는 주요 관점에 대해[25] 먼저 차별 접촉 이론은 

청소년이 주위 사람에게서 위법에 대해 우호적인 가치나 태도를 

학습하게 되면 비행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비행 친구

와의 접촉이 비행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만나는 빈도와 기간, 친

한 강도, 그리고 처음 사귀었던 친구가 누구였는가의 우선성에 따

라 학습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다음 비행 하위문화 이론은 

중산층의 지위 성취에서 좌절을 강조하는데 학업 성취가 예가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하위 계층 자신만의 문화를 형성하려는 움직

임이 생겨 보편적 가치 기준에 반하는 행동에 앞장서고 비행을 정

당화하여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고 한

다. 이외에 낙인 이론은 누가 비행자로, 어떠한 행동이 비행으로 

규정되는가에 주목하였다. 경쟁적인 교육 풍토는 학업 성취만을 

유일한 목표로 하여 성적이 부진한 청소년은 실패자 내지 불량자

로 낙인찍힐 수 있다. 끝으로 사회 유대 이론은 유대감이 적어지

고 통제가 약화될 때 청소년 비행이 발생하나 부모와의 애착이나 

의사소통, 지도와 감독이 충분하다면 비행이 억제된다고 언급하

였다[19].

이와 같이 청소년의 비행은 어느 한 관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

는다. 그러나 공통되는 주장은 기득권을 가진 계층이나 기성 세대

의 기준에서 보면 이들의 행동과 태도가 부적절하게 평가되기 쉬

우며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은 좌절과 갈등을 경험하며 공감대

를 형성할 대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과의 동조 현상과 동질감

을 통해 위안을 얻게 된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상으로 일

차적으로 자신의 가족이 있으며 더욱이 청소년기에는 또래의 영

향력이 부상하게 되어 친구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공격성은 이들의 발달적 특성과 연관이 깊어[11, 

12],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는 공격성이 인간의 본능이며 이 때 

이차 성징의 출현으로 인해 성적 충동의 표출과 이에 대한 억압간

에 내적 갈등이나 심리적인 불안감을 경험한다고 설명하였다. 일

명 ‘해소 가설’이라 하여 공격 본능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 하고 쌓

이면 어떤 형태로든 분출된다는 것인데, 반론도 있어 공격적 행동 

후 해소되기보다는 공격 충동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론의 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학습 이론적 관점은 인간의 행

동이 사회적 또는 상황적 환경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고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학습되어 모방된 결과로 간주한

다. 또한 심리사회적 관점은 좌절 상황에서 심한 분노를 느낄 때 

공격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여 청소년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은 

가족이나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 하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이외에 사회 정보 처리 또는 사회 인지 모델의 관점에서는 개인이 

사회적 신호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어 공격적 행동을 한다고 주

장하였다. 즉, 적대적 귀인을 하는 편향이 있거나 애매한 상황에

서 문제 해석의 오류 등이 공격적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21]. 

이상과 같은 이론적 관점들을 정리하면 개인 내적인 미완의 갈

등 해결을 공격성의 원인으로 돌리거나 개인간 상호작용을 보다 

강조하기도 한다. 이처럼 미시적으로 대인 관계의 양상을 살펴보

는 것 뿐 아니라 외부의 환경 전체로 확장하여 공격성이 발현되

는 원인들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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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하여 대인 관계를 포괄하는 동시에 개인을 둘러싼 주요 환

경도 포함하여 설명하기에 Bronfenbrenner [4]의 생태학적 이론

(bioecological theory)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론적 틀로 활용

하고자 한다. 여러 체계 중 본 연구의 관심 변인과 밀접하게 연관

된 체계로서 미시체계는 고유한 물리적, 물질적인 특성을 가진 환

경내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활동, 역할 및 대인 관계를 의미하며 

자녀의 생활 환경에 가장 근접한 환경이다. 이 체계내에서 자녀와 

부모, 친구, 교사 등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데 다수의 

연구들은 미시체계에 해당되는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녀

의 연령이 낮을수록 이것의 영향이 강력할 수 있다.

또 다른 체계로서 중간체계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둘 

이상 환경들의 관계로서 미시체계들간 상호 관계를 뜻한다. 예를 

들면, 가정, 학교와 이웃,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 이웃 친구와의 

관계 등이 해당된다. 대개 체계들간 관계가 가까울수록 자녀의 발

달이 원활하다고 평가되나, 다양한 미시체계가 각각 다른 가치관

을 가지고 있다면 위험이 내포될 가능성이 있다. 가령, 친구 집단

이 흡연, 음주와 같이 부적절한 행동을 권유하는데 반해 부모나 

종교 집단이 이에 부정적이라면 갈등이 생기게 된다. 생태학적 이

론은 다른 이론들과는 달리 개인, 가족과 사회간 양방향적인 영향

력을 강조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미시체계의 예로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부모의 지도 감독, 친구와의 애착을, 중간체계로서 부

모의 교육 참여와 친구의 비행 경험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3. 비행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

우선 청소년 비행에 대해 이론적 관점을 적용한 연구들이 보고

된다. 일례로, 청소년 비행과 사회 학습 이론을 관련지어 연구한 

Yoo와 Shim [38]은 비행 친구와의 접촉이 많은 학생 역시 비행 

행동이 많았으며, 사회 학습 요인인 비행 친구 접촉과 인터넷 접

촉이 비행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고하였다. 비행에 대해 다중의 관

점들을 이용한 Park과 Kim [23]의 연구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낙

인,’ ‘자기 통제력,’ ‘비행 친구 수’가 영향 변인이었으며 남녀 집

단별 모두 ‘비행 친구’가 포함되었다. 또한 차별 접촉 이론, 일반 

긴장 이론, 사회 유대 이론을 활용한 결과, 차별 접촉 변인들이 청

소년의 지위 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였다[24]. 이처럼 각종 이론들

을 적용한 연구들의 공통된 변인은 친구의 비행 성향으로 비행에 

미치는 또래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연구 결과는 서구에서도 동일한 것이어서 친구 및 또

래가 범죄와 비행에 있어 주요한 사회적 영향원일 뿐 아니라 비

행 행동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제공하고 비행 행동 학습의 전달자

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다[3, 40, 41]. 특히 Young과 Weerman 

[41]은 실제 비행 행동과 인식의 차이에 관심을 두었는데, 비행

에 관여하는 청소년은 평소 비행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

며 또래의 압력을 심하게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친구들

과의 관계망내에서 비행이 팽배한 것으로 과장하였으며 학교에서 

인기가 없고 사회적 승인을 중시하는 청소년에게는 친구의 비행

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대부분의 비행 이론에서 또래의 영향이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

되기는 하나 항상 일관되지는 않다. 친구와의 긴밀한 관계가 장래

의 비행 행동에 위험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는가 하

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비행 행동을 하지 않는 또래와의 연결됨

은 비행 행동 발생에 일종의 통제자 역할로 보호 요인이라는 것이

다. 즉, 또래로부터의 압력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어떤 상

황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여 또래의 존재가 

비행 행동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이는 사회 유대 이론

에 의해 지지되는 내용이기도 하다[6, 19].

한편 부모 관련 변인으로 주로 부모의 지지나 감독 수준이 언

급되는데 비행 행동을 경감하는 보호 요인으로 간주되어, 부모로

부터 지지나 애착이 강할수록, 또한 부모의 감독과 관리가 지속될

수록, 또래와의 범죄 조직 활동이나 비행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34, 35]. 그러나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오히려 위험 요인

이 될 수 있으며 효과가 상이함을 보여 주는 연구도 있다. 예를 들

어, 아들에게는 부모의 지지 수준이 높아지면 가족간 갈등이나 문

제 행동의 발생을 촉발시키는 반면, 딸에게는 문제 행동을 예방

하게 한다[8]. 뿐만 아니라 대체로 아들에게는 외현화된 반응으로 

비행이 많고, 딸은 내재화된 반응인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양분되

어 표출된다는 성 사회화 이론(gender socialization theory)의 전

통이 유지되고 있다[29].

관련 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외에 일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

로 친구 변인과 부모 변인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된 연구가 많지 

않으나, 한 예로, Meadows [19]의 연구를 보면 여아에게는 우울

감이, 남아에게는 비행 행동이 많았으며 부모, 또래, 그리고 교사

의 지지가 남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래와의 행동

에 관여하게 하는 예측 요인을 조사한 Jaggers 등[10]은 또래의 

영향, 가족 응집력, 청소년의 자기 가치감이 초기에는 관여 행동

에 영향을 미쳤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아가 여아보다 또래 집단

에 동참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가족 응집력이 강할수록 또래와의 

활동이 감소되었다. 또한 남학생의 비행이 빈번하였고 부보다 모

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학업과 친구의 영향력이 재

확인되거나[6], 청소년 비행에 자기 효능감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가족 요인, 또래 지지의 순이라는 결과도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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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7].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비교한 Lee와 Kim [16]의 

연구에서 소년원생이 일반학생보다 부모의 양육 태도를 더 부정

적으로 지각하였고 충동성, 우울 및 숨은 비행 수준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소년원생의 경우 충동성과 우울이, 일반학생은 부

정적 양육 태도와 우울이 숨은 비행에 유의한 예측 변인이었다.

공격성에 관한 연구들은 위험 요인에 초점을 둔 것이 다수여서 

공격적 행동을 경감시킬 수 있는 보호 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려

는 움직임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 이 중 부모와 관련된 변인을 보

호 요인으로 간주하여, 부의 심리적 통제와 과잉 기대, 모의 과잉 

기대,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다거나[39], 

남아가 여아보다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 모두 높았는데 각 공격

성에 대해 남아는 부모의 자율적 양육과 애정적 양육이 직간접적

인 영향력을 보인 반면 여아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만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17].

앞서 비행과 마찬가지로 공격성도 보호 요인과 청소년 성별과

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는데 가령, Moretti 등[20]은 여학

생이 부모 자녀간 상호작용과 대인 관계의 발달로부터 막대한 영

향을 받으며 이는 폭력과 공격성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보

호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Williford와 DePaolis [36]의 연구에

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의존적이어서 가

족의 엄격한 규칙에 의해 양육되는 것이 보호를 위해 중요하며 가

족과의 긍정적 관계가 강력한 보호 요인이었다.

이외에 청소년기의 주요 과업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학업 성

취이지만 학업 관련 변인과 정신 건강 및 행동 문제에 관한 연구들

은 동시에 고려해야 할 요인이 다양한 관계로 제한적인 면이 있었

다. 대개 비행이나 공격성의 결과로서, 또는 이러한 성향의 또래와

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이 주류이며 위험 요인으로 분류된다. 실례

로, McLeod 등[18]의 연구에서 주의력 문제, 비행과 약물 사용이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과 또래를 결부하여 또래 지위가 학업 성취 및 적응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연구에서 또래로부터 수용도가 높은 

학생이 성적도 우수하고 학력 수준이 더 높았다[30]. 하지만 불우

한 환경에 사는 남학생은 폭력을 통해 또래로부터 인정받는 경향

이 있었으며 폭력 집단의 일원이 되면 학력 수준이 저하되고 학교 

중퇴의 위험이 훨씬 증가한 연구도 있다[31]. 뿐만 아니라 Ah와 

Jeong [1]은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과 학교 부적

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인터넷 중독은 학업 스트레스와 학

교 부적응의 관계에서 간접적인 매개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아쉽게도 비행과 공격성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드물어 가장 

근접한 것이 품행 장애인데 이를 내용 분석한 Seo [26]는 연구 대

상자가 대부분 중·고등학생이었으며 주로 정신과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경우였다.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공존하는 정

신병리, 가족, 인터넷 게임 중독이었다. 또한 가족의 영향력을 중

시한 Choi [7]는 소아정신과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부모에게

서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 및 반사회적 행위가, 이전 양육 방식에

서는 자녀에 대한 구타와 폭력, 과잉 통제, 무관심, 지나친 허용

이, 그리고 이전 가족 관계에서는 갈등과 소원함의 비율이 높았

음을 보고하였다. 전국의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Lee [15]

는 남녀 모두 우울과 불안이 높을수록, 충동 과다 행동이 많을수

록, 또래 관계 문제가 많을수록,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남학생은 학업 문제, 여학생은 인터넷 중독도 영향을 끼

쳤다. Nugent와 Ely [21]는 단기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 중인 청

소년에게 공격성 대체 훈련 프로그램으로 분노 조절 훈련과 사회

적 기술 훈련을 교육하였더니, 반사회적 행동의 수가 1/3로 급감

하여 단기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기존의 연구들은 여

러 이론들 중 취사선택한 변인들을 적용해 보는 시험적인 수준이

거나,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한 경우에는 연구 대상이 소년

원에 수용된 상태, 혹은 병원 진료 경험자나 입원한 환아 등 특정

한 상황으로 한정되었고, 발생 이후의 결과론적인 측면이 강하였

다. 또는 변인 선정에 있어 개인심리내적 관련 변인, 가족 관련 변

인, 또래 관련 변인 등으로 각기 구분되어 시도된 것들이 다수여

서 단편적으로 연구된 경향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보호 내지 위

험 요인으로 작용하여 효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족과 또래

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이 시기에 학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

업 관련 변인도 포함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생태학적 이론을 주된 

이론적 틀로 선정하였다. 이외에 이들의 정신 건강을 측정한 변인

들 중 최근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비행과 공격성 변인을 동시에 다룬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이

러한 변인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전국적 표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의 청소년을 분석함으로써 현

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신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적 측면에

서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 대상은 청소년 484명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http://www.fer.or.kr


500 | Vol.52, No.5, October 2014: 495-507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조윤주

하에 실시된 한국복지패널 자료 중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부가조사는 특별한 주제를 개발하여 부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인

데 본 자료는 아동에 관한 부가조사였다. 조사 지역은 16개 시도의 

203개 시군구로 이것의 모집단은 2012년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가

구이다. 이 중 층화이중추출법을 이용하여 최종 패널 가구를 선정

하였고 구조화된 질문지로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의 성별은 남학

생이 243명(50.2%), 여학생이 241명(49.8%)이었으며, 학년별로는 

고등학교 1학년(34.9%), 2학년(33.3%), 3학년(31.8%)의 순이었다.

2. 측정 도구

1)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는 Korea Adolescent Panel Research [13]와 

Seoul Child Panel [27]의 척도, 총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이며 내용으

로는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이다. 각 문

항의 변수 값 1, 2, 3, 4는 0, 1, 2, 3으로 코딩 변경하였고 가능한 

점수는 0점부터 12점까지로 총점이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높

다고 평가한다.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a는 .810이었다.

2) 부모의 교육 참여와 부모의 지도 감독

부모의 교육 참여와 지도 감독은 Seoul Child Panel [27]에서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는데 각각 4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전자

의 내용은 ‘부모님은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 

가신다’ 등이며, 후자는 ‘부모님은 내가 집에 없을 때 어디에 누구

와 함께 있는지 알고 계신다’ 등이다.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하

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4점)’까지이다. 분석

시 각 문항의 변수 값 1, 2, 3, 4는 0, 1, 2, 3으로 코딩 변경하였

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각각 0점부터 12점이며, 합산 점수가 높

을수록 부모가 교육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고, 지도 감독하는 정도

가 높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Cronbach’ a로서, 부모

의 교육 참여는 .731, 부모의 지도 감독은 .779였다.

3) 친구와의 애착과 친구의 비행 경험

친한 친구와의 애착과 친구의 비행 경험을 조사한 시점은 지난 

1년간의 경험이다. 또래와의 애착은 4문항으로 주요 내용은 ‘내 

친구들은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 준다’ 등이며, 친

한 친구의 비행 경험은 6문항으로 ‘내 친구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 등이다. 이는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

터 ‘항상 그렇다(4점)’ 중 응답하게 하였다. 각 문항의 변수 값 1, 

2, 3, 4는 0, 1, 2, 3으로 코딩 변경하고, 비행 경험에서 ‘내 친구

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와의 애착 정도가 높고(0-12점), 친구의 비

행 경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0-18점). Cronbach’ a는 친구

와의 애착이 .801, 친구의 비행 경험이 .792였다.

4) 청소년의 비행과 공격성

청소년의 비행과 공격성은 Achenbach가 개발한 Child Behav-

ior Checklist를 Oh 등[22]이 번안한 척도 중 비행, 공격성에 해당

되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비행 정도는 ‘나쁜 일을 저지르고도 아

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등의 내용으로 총 13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자주 그렇다(3점)’까지의 3점 척도이며 분

석시 변수 값을 1, 2, 3에서 0, 1, 2로 변경하였고, 총점이 높을수

록 비행 정도가 심한 것이다. 공격성 정도는 총 19문항으로 ‘말다

툼을 자주 한다’ 등의 내용인데 이 또한 ‘전혀 아니다(1점)’부터 ‘자

주 그렇다(3점)’의 3점 척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일하게 변경

하여 분석하였고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이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각각 0-26점, 0-38점이며, 청소년 비행의 

Cronbach’ a는 .792, 공격성의 Cronbach’ a는 .877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우선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의 경향을 알

아보고자 기술 통계를 산출하였고 성차는 t 검증하였다. 다음으

로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로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비행과 공격성에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상

대적인 영향력은 위계적 중다회귀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SPSS ver. 21.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활

용하였다.

연구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과 성차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인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주요 

경향을 알아보고자 기술 통계를 산출하였고, 성차가 있는가를 살

펴보기 위해 t 검증을 하여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는 중간 점수(6점)와 비교시 거의 동일하

였고 여학생(M=6.18)이 남학생(M=5.79)보다 다소 높았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아니었다. 부모의 교육 참여는 중간 점수

인 6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 대상자 부모의 참여는 4.8점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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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남녀 청소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남 4.9점, 여 4.8점). 또한 부모의 지도 감독은 중간 점수

(6점)를 감안하면 7.7점으로 다소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으며, 남

학생은 평균 7.3점, 여학생은 8.0점으로 여학생에 대한 지도 감독

이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다음 친구와의 애착은 중간 점수인 6점과 비교한다면 본 연구 

대상자의 점수는 9.2점으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남

학생은 9.1점, 여학생은 9.3점으로 여학생이 다소 높았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반면 친구의 비행 경험은 중간 점수(9

점)를 기준으로 하면 2.4점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해석되며, 남

학생은 2.6점, 여학생은 2.1점으로 남학생의 친구가 비행을 좀 더 

많이 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1). 비행과 공격성은 

중간 점수 각 13점, 19점에 비해 각 1.0점, 3.3점으로 매우 낮았

다. 이 중 비행(남 1.1점, 여 1.0점)과 공격성(남 2.9점, 여 3.6점)

의 남녀 차이는 비행보다 공격성에서 두드러져 여학생의 점수가 

높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는 아니었다.

2. 주요 변인들과 비행 및 공격성과의 상관관계

두 번째 연구 문제인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상관관계를 규

명하고자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종속 변인에 

대해 성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전체 대상자를 함께 분석하

였는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비행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

면 부모의 교육 참여(r=-.194, p＜.001), 부모의 지도 감독(r=-

.235, p＜.001), 친구와의 애착(r=-.186, p＜.001)은 비행과 모

두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모가 자녀 교육에 적게 참여할수

록, 청소년의 비행이 많았으며, 부모의 지도 감독도 적을수록, 같

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친구와의 애착 정도가 낮을수록, 청소년 

자신의 비행도 많았다. 반면 친구의 비행 경험은 정적 상관을 보

여(r=.367, p＜.001), 친구의 비행 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비

행 행동도 증가하였다.

공격성에 대해서도 상기한 변인들이 동일한 방향성을 보여 부

모의 교육 참여는 r=-.205 (p＜.001), 부모의 지도 감독은 r=-

.160 (p＜.001), 친구와의 애착은 r=-.090 (p＜.05), 그리고 친

구의 비행 경험은 r=.272 (p＜.001)였다. 이외에 자신의 학업 스

트레스도 공격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r=.149 (p＜.01)였다. 

환언하면, 부모가 자녀 교육에 적게 참여할수록, 부모의 지도 감

독이 적을수록, 친구와의 애착 정도가 낮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하

였으며, 자신의 학업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친구의 비행 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 역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3. 주요 변인들의 비행과 공격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 문제인 비행과 공격성에 대한 주요 변

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Table 1. General Tendency and Sex Difference of Major Variables (N=484)

Variable Score range
Total Boys (n=243) Girls (n=241)

M (SD) M (SD) M (SD)
Academic stress 0-12 5.98 (2.67) 5.79 (2.56) 6.18 (2.83)

Parent

Education participation 0-12 4.82 (2.50) 4.86 (2.53) 4.78 (2.47)

Supervision 0-12 7.65 (2.30)** 7.33 (2.28) 7.96 (2.29)

Peer

Attachment 0-12 9.22 (1.81) 9.13 (1.87) 9.32 (1.74)

Delinquency experiences 0-18 2.38 (2.48)** 2.62 (2.47) 2.12 (2.45) 

Delinquency 0-26 1.04 (2.06) 1.12 (2.18) 0.95 (1.92)

Aggression 0-38 3.28 (4.41) 2.94 (4.20) 3.58 (4.56)

**p<.01.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Delinquency, and Aggression  
(N=478, N=477)

Variable Delinquency Aggression

Sex -.043 .073

Grade -.044 -.029

Academic stress .051 .149**

Parental education participation -.194*** -.205***

Parental supervision -.235*** -.160***

Peer attachment -.186*** -.090*

Delinquency experiences of peers .367*** .27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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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성과 학년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을, 2단계에서는 본인 관련 변인, 3단계와 4단계에는 부모 관련 

변인, 친구 관련 변인을 투입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

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독립 변인간 상호상관계수를 살펴보

았더니 비행은 최저 r=-.232 (p＜.001)부터 최고 r=.479 (p＜

.001), 공격성은 r=-.235 (p＜.001)에서 r=.476 (p＜.001)으로 

모두 r=.700미만이었다(Table 3). 그리고 Durbin-Watson 계수

는 비행과 공격성 각각 2.027과 1.802로 2에 근접하였다. Vari-

ance inflation factor (VIF)는 비행이 1.000에서 1.075, 공격성

은 1.000에서 1.077로 10이하였다. 상기한 수치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자료는 회귀분석에 적합한 모형이었다.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

는데, 1단계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유의한 영향 변인은 없었으

며(F=.849, n. s.), 2단계에 청소년 자신의 학업 스트레스를 투

입하였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127,  n. 

s.). 3단계에 부모 관련 변인을 투입한 결과, 부모의 교육 참여

(b=-.107, p＜.05), 부모의 지도 감독(b=-.177, p＜.01)이 부

적인 영향을 미쳤다(F=6.797, p＜.001). 4단계에는 친구 관련 

변인을 투입하였는데, 친구와의 애착(b=-.108, p＜.05)과 친구

의 비행 경험(b=.324, p＜.001)이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부모의 교육 참여(b=-.107, p＜.05)도 여전히 유

의한 영향 변인이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의 교육 참여에 

소극적일수록, 친구와의 애착이 적을수록, 친구의 비행 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비행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으며, 설명력은 

Table 3. Multicollinearity among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 (1) (2) (3) (4) (5) (6) (7)

(1) Sex 1.000 .051 .070 -.018 .135** .055 -.102*

(2) Grade .053 1.000 .124** .008 .054 -.025 -.071

(3) Academic stress .070 .124** 1.000 -.059 -.047 -.044 -.080*

(4) Parental education participation -.016 .005 -.059 1.000 .479*** .113** -.093*

(5) Parental supervision  .140** .049 -.047 .476*** 1.000 .184*** -.232***

(6) Peer attachment .056 -.027 -.044 .112** .182*** 1.000 -.150***

(7) Delinquency experiences of peers -.101* -.073 -.080* -.094* -.235*** -.151*** 1.000

With the diagonal 1 as the center, right upper is delinquency value, bottom left is aggression value.
*p<.05, **p<.01, ***p<.001.

Table 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Juvenile Delinquency (N=478)

Variable
Step 1 Step 2 Step 3 Step 4

b b b b
Sex -.041 -.044 -.022 .003

Grade -.042 -.049 -.037 -.026

Academic stress .060 .042 .065

Parent

Education participation -.107* -.107*

Supervision -.177** -.085

Peer

Attachment -.108*

Delinquency experiences .324***

DR² .004 .004 .060*** .117***

R² .007 .067 .184

F .849 1.127 6.797*** 15.154***

*p<.05, **p<.01, ***p<.001.

Table 5.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Aggression (N=484)

Variable 
Step 1 Step 2 Step 3 Step 4

b b b b
Sex .073 .063 .072 .091*

Grade -.034 -.051 -.045 -.033

Academic stress .149 .135** .157***

Parent

Education participation -.153** -.156**

Supervision -.085 -.017

Peer

Attachment -.025

Delinquency experiences .272***

DR² .006 .022** .043*** .071***

R² .028 .071 .142

F 1.509 4.637** 7.299*** 11.21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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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였다(F=15.154, p＜.001). 이 중 친구 비행 경험의 영향

력이 가장 컸다.

공격성의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단계에 투입

한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없었으며

(F=1.509, n. s.), 2단계에 투입한 자신의 학업 스트레스 변인

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F=4.637, p＜.01). 3단계의 부모 관

련 변인 중 부모의 교육 참여(b=-.153, p＜.01)가 부적 영향력을 

보였으며, 자신의 학업 스트레스 변인(b=.135, p＜.01)은 정적

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7.299, p＜.001). 4단계의 

친구 관련 변인 투입 결과, 친구의 비행 경험(b=.272, p＜.001)

이 유의한 영향 변인이었으며 자신의 학업 스트레스(b=.157, p＜

.001)와 부모의 교육 참여(b=-.156, p＜.01)도 여전히 유의한 변

인이었다. 또한 성 변인(b=.091, p＜.05)이 새로운 영향 변인으

로 포함되었다. 즉, 여학생인 경우, 자신의 학업 스트레스가 심할

수록, 부모가 자녀 교육에 덜 참여할수록, 그리고 친구의 비행 경

험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총 

설명력은 14.2%였다(F=11.216, p＜.001). 이 때 친구의 비행 경

험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관련된 여러 사회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의 보호 요인과 위험 요

인이 비행과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기 위해 실

시되었다. 이를 위해 생태학적 이론을 기본 틀로 하여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인에 대해 보호 요인으로는 부모의 

교육 참여, 부모의 지도 감독, 친구와의 애착을, 위험 요인으로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친구의 비행 경험을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으로 청소년 자

신의 관련 변인인 학업 스트레스는 예상과 달리 그다지 높지 않

아 중간 점수에 근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사회 전

반에 팽배한 높은 교육열과 이에 더불어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어

린 시기부터 경험하여 만성화되다 보니 임계치로서의 수준이 크

게 부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 사회적 시계(social 

clock)의 관점에서 보면 학업 성취에 대한 중압감은 본인만이 당

면한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연령대가 모두 해당되는 과업이고 고

민하는 부분이므로 준거 집단과의 상대적 비교시 심각한 스트레

스원으로 지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 관련 변인으로 부모의 교육 참여는 중간 점수보다 다소 

저조했지만, 부모의 지도 감독은 보다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학교 환경 및 부모들의 자녀 양육 태도에 기인된 것으로 추측된

다. 즉, 부모의 교육 참여 정도가 미약한 이유로는 학부모가 학교

내 생활이나 의사결정시 일원으로 포함되어 활동한 역사가 길지 

않을 뿐더러 참여한다고 해도 급식 당번이나 환경 미화 등의 제한

된 부분에 불과한데, 무료 급식 정책으로 인해 이 역할도 학부모

에서 일반 고용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과거에 

부모가 일일교사로 활동하던 것 역시 일회성의 행사에 불과하며 

운영위원회나 각종 의사결정 기구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학

부모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학부모가 학교내 상황에 참여하

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부모의 지도 감독은 학교라는 외적인 여건보다는 부모의 

재량에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 부모의 관심 여하에 따라 개입 정

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저출산의 여파로 자녀의 수가 감소하

고 있으나 자녀 양육에 대한 질적인 관심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시대상을 대변한다고도 

해석가능하다.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기한을 ‘대학 졸업 때

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89.9%를 차지하였고 심지어 ‘평생토록’

이라고 답변한 부모도 있었다는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4]의 조사에서처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예전보다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의 지도 감독은 남

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 높아 선행 연구[8, 20]를 지지하는 결

과로 부모가 아들보다 딸에게 보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더욱 엄격

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친구와 관련된 변인인 친구와의 애착 정도는 다른 변인들에 비

해 상당히 높아 사회적 관계의 구조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또래

가 매우 친밀한 대상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친구가 

사회적 지지의 주요 원천이라는 Shaffer [28]의 주장을 뒷받침하

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 생활 시간의 대부분을 

부모보다 또래와 물리적으로도 더 많이 보내어 친근하며 동등한 

수평적 관계로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쉽고 거부감이 적다. 그리고 

이들에게 수용되고 소속감을 느끼려는 것이 청소년 본인의 욕구

이자 중요한 과업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본 연구 결과에서 친구의 비행 경험은 매우 낮

았고 이 중 남학생의 친구 비행이 여학생보다 많아서 Choi [6]의 

연구, Jaggers 등[10]의 연구와 일관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대중 매체에서 보도되는 사건 사고들은 일부 청소

년의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품행 장애의 구성 요

소로 살펴본 비행과 공격성 정도 역시 친구의 비행 경험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공격성 영역은 지극히 낮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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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청소년들이 현재 다양한 환경적 요구에 당면하고 있기는 하

지만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사회적 행동으로 표출하기보다

는 비교적 체제 순응적인 방법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비행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청소년의 비

행 정도는 부모의 학교 참여가 적을수록, 친구와의 애착이 적을

수록, 친구의 비행 경험이 많을수록, 이들의 비행 정도가 높았다. 

이 때 상대적인 영향력은 친구의 비행 경험 변인이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성은 여학생인 경우, 자신의 학업 스트레

스가 많을수록, 부모의 학교 참여가 적을수록, 친구의 비행 경험

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았다. 여기에서도 영향력은 친

구의 비행 경험 변인이 제일 컸다.

부모의 교육 참여와 친구의 비행 경험이 비행과 공격성의 영향 

변인으로 공통되게 포함된 것은 사회 유대 이론에서 유대의 순기

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자는 부모의 교

사 상담이나 학교 행사 참여로 측정하였는데 부모와 학교의 긴밀

한 연대가 비행 내지 공격적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로서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처럼 부모가 학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비행 방지에는 긍정적이나 흥미로운 것은 부모의 지도 감독 정도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이다. 이 변인은 부모가 청소년

의 귀가 시간이나,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인지하는가 등으로 구성

되었는데 자율성과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어 하는 연령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미비한 영향력을 보인 것은 설득력 있는 결과라고

도 할 수 있다. 환언하면, 청소년이 독자성을 추구하나 실질적으

로 독립하기에 아직은 불완전하므로 부모가 학교와의 관계에서는 

자신을 보호해 주는 울타리로 간주하고 의지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동등한 관계를 선호하는 이중적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일종의 심리사회적 유예기로서 심리적으로는 개별화의 

욕구가 있으나 그 외 생활 관련 제반 욕구에는 부모에게 의존적인 

양가감정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친구의 비행 경험이 비행이나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칠 뿐 아니라 영향력이 가장 컸던 것은 선행 연구들[3, 23, 37, 

38, 40, 41]과 일치되며, 사회 유대 이론의 역기능적인 내용이 부

각된 결과이다. 그리고 차별 접촉 이론이나 사회 학습 이론의 주

장과 동일하여 비행 성향이 강한 친구와 접촉하는 빈도나 강도에 

따라 그들을 하나의 역할 모델로 생각하고 모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즉, 또래와의 사회적 친밀함을 중시하는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자의든 타의든 비행 행동과 공

격적 행동을 답습하게 된다.

또한 비행에 있어서는 친구와의 애착이 적을수록, 비행 행동이 

증가했는데 이는 Kim [11]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또래

와의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친구와

는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 적응에 문제가 있을 때 비행 행동에 익

숙한 특정한 친구나 선배와의 상호작용으로 대체한다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또래를 대상으로 금품 갈취나 절도, 약물 

사용, 결석, 가출 등을 감행하는데 동조한 결과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비행 정도의 점수는 극히 낮아 소수 청소년의 

사례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이하게도 여학생일 때, 공격성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비행 정도의 측정시 질문 내용은 다소 과격한 것이 많아 일반

적인 학생들이 해당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공격성은 말

다툼이나 조롱, 허풍 등의 언어적 측면, 감정의 기복 등 청소년기 

학생들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다수여서 훨씬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공격성 항목에는 전술한 언어적 측면 또는 관심의 요

구와 같이 관계적인 측면과 연관된 것이 많아 성 역할 사회화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5] 여학생에게서 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리고 비행 부분에 외현화된 행동이 많다면 공격성은 보다 

내재화된 행동으로 구성된 경향이 있는데, 후자의 행동이 여학생

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36]와 맥을 같이 한다.

이외에 학업 스트레스 변인도 공격성의 영향 변인이었는데 스

트레스 정도가 보통 수준으로 조사되기는 하였으나,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Studies, Yonsei University [9]의 연구에서 

성적 입시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성취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따라서 이

에 대한 압박이 심할 때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비행과 같이 폭

력적이고 범법적인 방향보다는 다소 경미한 공격성으로 발현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같은 것이다[1, 

15, 31].

이상과 같이 본 연구 결과의 논의를 통한 시사점과 의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비행과 공격성 점수가 기대외로 매우 낮아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적응 정도는 대체로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는 위험 요인을 경감시키거나, 완충하는 보호 요인의 활성화가 필

요하다. 둘째,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요인은 가족과 또래이다. 생

태학적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시체계 뿐 아니라 중간체

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예로 부모의 교육 참여가 영향력 변인

이었던 것은 가족과 학교간 양방향적인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

는 것이다. 셋째, 친구 비행 경험의 영향력 수준을 고려할 때 친구 

변인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원으로서 유동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후자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학교의 

지속적인 연계와 관여가 요구된다. 넷째, 여학생의 경우 공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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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배려가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

이다. 흔히 내재화된 문제 행동은 외부에서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

간이 소요되어 뒤늦게 개입하기 쉬우므로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포괄적이고 예방적인 중재 방안의 

제공이 필요하다. 즉, 적절한 공격성 발산을 위한 분노 조절 프로

그램이나 가족 구성원들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가족 지원 프

로그램,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대인 관계 지

원 프로그램 등이 예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전국 규모의 대표성있는 표집을 통해 수집한 자료

를 분석한 것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신 건강 실태를 파악하였

고 결과의 일반화에 문제가 적다는 점이 장점인 반면, 2차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변인의 선정과 측정 내용이 일부 제한적이었던 한

계점이 있다. 또한 비행과 공격성을 주요 변인으로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이 이미 심각성이 커져서 품행 장애로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은 대상으로 이루어진 결과론적인 접근이었던 것과는 달리, 전

국의 일반 학생들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사전의 진단 효과를 가

지는 차별점이 있다. 이러한 취지로 인해 종속 변인에 대한 설명

력이 다소 낮았지만 이것 또한 일반 청소년을 조사한 결과이기 때

문으로 생각되며,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으로 확대시키는 

것도 설명력 제고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 변인

이나 또래 변인 등 각각의 변인들을 단편적으로 접근한 선행 연구

가 많았다면 본 연구는 생태학적 이론 틀을 접목하여 이 연령대에 

주요한 의미있는 타자들을 고려한 변인들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부모 관련 변인으로 

이전에는 주로 일반적인 양육 태도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학교 환경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을 질문함으로써 부모에게 요

구되는 실질적인 역할을 가시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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